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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트브 미나르(승전탑)> 

<촐라 왕조의 힌두교 사원>

<인도의 이슬람화>

                  인도의 이슬람화와 무굴 제국

더스

[굽타 왕조 멸망 이후의 인도]

01. 바르다나 왕조(606 ~ 647)

 ∙ 북인도 지역을 재통일하고 성립

 ∙ 봉건 제도 실시

 ∙ 학문과 불교 보호, 당(唐) ~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교류

 ∙ 현장(602 ~ 664), 날란다 사원에서 불경 연구(633 ~ 643)

02. 촐라 왕조(9세기 경 ~ 1279)

 ∙ 남인도 중심(데칸 고원 이남의 타밀 지역)

 ∙ 실론,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및 중국 등과 교역 ⟶ 동남아시아에 힌두 문화 전파

[이슬람 세력의 인도 진출]

01. 이슬람 세력의 침입

 ∙ 8세기경부터 인도 서북부에 등장

02. 가즈니 왕조(962 ~ 1186)

 ∙ 수도 가즈니(아프가니스탄 중동부)

 ∙ 북인도의 펀자브 지역 차지

 ∙ 페르시아, 튀르크, 이슬람 문화의 융합

03. 구르(고르) 왕조(1187 ~ 1215)

 ∙ 구르(아프가니스탄 동부 지방) 중심

 ∙ 인도 내륙으로 세력 확장(1190년 경)

 ∙ 델리를 장악하고 북인도 지역 대부분 차지

  : 불교, 힌두교 사원 파괴

04. 델리 술탄 왕조 시대(1205 ~ 1526)

 ∙ 아이바크 왕조 ➯ 할지 왕조 ➯ 투글루크 왕조 ➯ 사이이드 왕조 ➯ 로디 왕조

 ∙ 수도 델리, 벵골과 카슈미르 지방이 인도 영토로 편입

 ∙ 아이바크 왕조

  : 구르 왕조 무함마드 왕의 노예 출신인 아이바크(재위 1206 ~ 1210)가 건국

  : 델리를 정복한 것을 기념하여 쿠트브 미나르(Qutb Minar) 건립

 ∙ 지방 자치 허용, 지즈야(인두세)만 납부하면 다른 종교의 신앙 인정

  :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줄여주고 죄를 사면 ⟶ 이슬람교로 개종 증가

 ∙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문화 발달

  : 우르두어(힌두어를 기본으로 페르시아어, 아랍어 등이 융합), 인도·이슬람 건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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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 보기 서아시아 ~ 인도 ~ 동남아시아의 교류

▣ 인도양 교역(천재 지도서)

   

 8세기 이후 이슬람 상인들이 주도한 인도양 교역망은 각 지역의 특산물 생산과 교역을 자극했고 문화와 

사상의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이슬람 상인들이 가져온 유럽과 아프리카의 상품이 동남아시아의 힌두교 상

인들이 가져온 중국산 물품들과 함께 거래되었으며, 인도양 해역의 주요 항구 도시는 각지에서 온 다양한 

사람과 물자, 정보의 집결지였다. 이러한 이슬람 상인들이 인도양에서 벌인 활약상을 잘 보여 주는 이야기

가 아라비안나이트에 실린 신드바드의 모험이다. 인도양을 항해하다가 갖은 고난을 겪은 끝에 사란디

브(스리랑카)에서 보석과 상아를 찾아 대부호가 된 신드바드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힌드바드(인도의 바

람)라는 의미이다.

   

� � � � ‘아랍의 마르코 폴로’라고 불리는 모로코의 이븐 바투타(1304� ~� 1368)는 ‘이슬람의 손길이 닿은 곳은 어디나 간다.’라는

목표 아래 대서양에서 중국까지 30년(1325� ~� 1354)에 걸친 대장정에 나섰다.�그는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들,� 이집트와

시리아,� 소아시아의 오스만 제국,� 주치 울루스(킵차크한국),� 인도의 델리 술탄 왕조 등을 돌아보며 이슬람 세계의 저력과

대규모 교역을 직접 목격하였다.�그가 남긴 『여행기』는 14세기 세계 각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자연환경,�사회 제도와 풍

습들을 꼼꼼히 기록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 이슬람 전파에 따른 장례 문화의 변화(천재 교과서)

   

 이슬람 세력이 진출하기 전 인도의 장례 방법은 화장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달리 이슬람에서는 ‘최후의 

심판’이나 내세에 관한 믿음에 따라 매장이 중시되었다. 그 결과 이슬람 진출과 함께 인도에서도 매장 문

화가 나타났고, 특히 왕의 묘당 건축은 왕조의 권력을 백성들에게 널리 각인시키는 정치적인 행위로 크게 

성행하였다.



사명감 충만!! 211

<무굴 제국의 발전>

                  인도의 이슬람화와 무굴 제국

더스

[★무굴 제국의 성립과 발전(1526 ~ 1858)]

01. 성립

 ∙ 바부르(재위 1526 ~ 1530)

  : 티무르(부계) + 칭기즈 칸(모계)

  : 북인도 진출 ➯ 델리 술탄 왕조 정복(파니파트 전투, 1525) ➯ 건국(델리, 1526)

   

 종교적 선입견을 품지 마라. …… 다양한 계절이 있는 것처럼 백성에게도 다양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명심

해라.                                             - 바부르가 죽기 전 아들 후마윤에게 남긴 유언(1530)

02. 발전

 ∙ 아크바르 황제(❸, 재위 1556 ~ 1605)

  : 데칸 고원 이남을 제외한 인도 대부분 통일

  : 행정 관료 조직(만삽다르)을 정비하여 중앙 집권 체제 확립

  :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융합 도모

  : 비(非)이슬람교도에 대한 지즈야 폐지(1579)

   

 지금까지 나는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여 나와 같게 만들려고 하였으며, 그것을 신에 대한 귀의

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식을 쌓아감에 따라 나는 후회하는 마음에 사로잡혔다. 강제로 개종시킨 사람에

게서 어떻게 성실한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까?                          - 아블 파즐, 아크바르나마
  : 개종한 힌두교도들이 다시 힌두교로 개종할 수 있는 법령 공표

  : 힌두교도의 관료 등용

  : 라지푸트족 등 토착 힌두 세력과 혼인 정책

  : 공평하고 효과적인 토지 개혁을 통한 농업 생산량 향상

  :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 마련

 ∙ 샤자한(❺, 재위 1627 ~ 1658)

  : 타지마할 묘당 축조(아그라, 1631 ~ 1653)

 ∙ 아우랑제브 황제(❻, 재위 1658 ~ 1707)

  : 인도 남부 지역까지 진출(최대 영토 확보)

  : 잦은 전쟁으로 재정 악화

  : 이슬람 우대 정책 추진

  : 지즈야 부활(1679), 힌두교 사원 파괴, 타 종교의 축제 금지,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ī‛ah) 강제

  : 북서부의 힌두 세력인 라지푸트족의 반발

  : 비비 까 마크바라 건축(아우랑가바드, 1678)

03. 쇠퇴

 ∙ 종교적 갈등 심화

 ∙ 북부 펀자브 지방의 시크교도, 중부 인도 마라타 동맹의 반란(1720 ~ 1818)

 ∙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동서 해안 지방 침투로 약화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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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사원>

<타지마할>

                  인도의 이슬람화와 무굴 제국

더스

[★무굴 제국(1526 ~ 1858)의 경제와 문화]

01. 경제

 ∙ 국내

  : 농업과 상공업의 발달

  : 시장과 도시 성장, 화폐 경제 활성화

 ∙ 대외 무역

  : 중국, 동남아시아, 아라비아, 지중해를 잇는 인도양 무역 주도

  : 면직물, 견직물, 향신료 등 수출 ⟶ 영국 산업 혁명의 계기

  :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이 서남부 해안에 무역 기지 건설 ⟶ 인도양 무역의 쇠퇴

02.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

 1) 종교

  ∙ 시크교

   : 나나크(1469 ~ 1538) 창시

   : 유일신 신앙, 우상 숭배 금지

   : 인간 평등,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 반대

   : 남성들의 성씨로 싱(Singh) 사용

   : 깍지 않는 머리카락과 수염, 나무 빗, 단검, 쇠 팔찌, 속바지

   : 황금 사원(신의 집, 암리차르, 1604)

 2) 언어

  ∙ 페르시아어(공용어)

  ∙ 우르두어(일상어)

 3) 건축

  ∙ 타지마할 묘당(아그라)

   : 이슬람 양식

   : 힌두 양식

   : 인도·페르시아 양식

    ↳ 투각(透刻), 격자(格子) 세공

  ∙ 레드 포트(델리, 1639 ~ 1648)

 4) 무굴 회화

  ∙ 페르시아 세밀화의 영향 아래 힌두 양식이 결합된 세밀화가 크게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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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1205년�구르�왕조의�맘루크�출신인�아이바크가�델리를�중심으로�이슬람�왕조를�수립한�이후� 300년�동안�다

섯�왕조가�교체되며�북인도를�지배한� (�델리·술탄� )�시대가�전개되었다.

❷� (�쿠트브�미나르� )는�힌두교와�이슬람교의�양식이�결합된�아이바크�왕조의�거대한�승전탑(勝戰塔)이다.

❸�무굴�제국의� (� 아크바르� )� 황제는�지즈야�폐지,� 힌두교도의�관료�등용,�토착�힌두�세력과�혼인�정책�등�이슬

람교와�힌두교의�융합�정책을�추진하였다.

❹�무굴�제국에서�이슬람�제일주의를�지향한� (�아우랑제브� )�황제는�지즈야를�부활시켰다.

❺�샤자한이�왕비를�추모하며�세운� (�타지마할� )�묘당은�힌두·이슬람�문화의�대표적인�건축물이다.

유형 CHECK!!

 

  다음 건축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2021-수능]

  

① 마라타 동맹이 결성된 목적을 분석한다.

② 상좌부 불교가 등장한 배경을 알아본다.

③ 아이바크의 인도 진출 과정을 조사한다.

④ 아소카왕의 영토 확장 정책을 찾아본다.

⑤ 에프탈의 침입이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가) 제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20-수능]

 

① 샤쿤탈라가 저술되었다.

② 자이나교가 출현하였다.

③ 우르두어가 사용되었다.

④ 쿠트브 미나르가 건립되었다.

⑤ 우파니샤드 철학이 등장하였다.


